질의18: 보세구내 외국인투자무역회사는 중국 국내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는 보세구내 외국인투자무역회사에 적용되는가?
답변: 보세구에 관한 중국 관련 정책에 의하면 보세구는 국무원비준을 받아 세관이 격리시설 설치 및 감독하고 특수관리를 하는 종합대외개방구역입니다. 설립의 주요목적은 국제자유무역구 일반규칙을 참고하여 대외무역·중계무역·가공무역과 하이테크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나 중국 대다수 보세구는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내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청도보세구는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내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무상 보세구내에 설립한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국내무역에 종사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관련 부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예전에 중국에서 외국인의 상업영역투자에 대하여 제한정책을 실시하였기에 보세구내의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 국내무역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었다.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은 상업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개방하였으며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시장진입조건을 낮추었다. 외국투자자는 중국에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하여 상품도매와 상품수출입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도 상업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상업영역관리방법은 보세구내의 외국인독자무역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론상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견해는 경영범위를 추가하여 그 경영범위가 국제중개무역으로부터 직접 “외국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 견해는 보세구 밖에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며, 셋째 견해는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려는 보세구내의 기업은 허가기관에 등록주소지변경을 신청하여 보세구 밖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절차에 따라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어떤 견해를 취할지에 대하여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청도보세구관리방법”(青岛保税区管理办法 1994年), “청도시보세구관리조례”(青岛市保税区管理条例1994年) 제18조.


�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2004年) 제24조





